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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박한 토질 극복 감귤 농사로 잘 사는 마을  

제주시 애월읍 용흥리, 분지 지형 살려 감귤원 조성...특화마을로 새로운 도약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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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 중간 지점에 자리 잡은 용흥리. 애월읍 정중앙에 위치한 마을로 동쪽으로 수산·장

전리, 서쪽으로 상가·하가리, 남쪽으로 소길리, 북쪽으로 신엄·구엄·중엄리에 둘러 쌓인 마을이다. 

 

마을 동쪽으로는 용마루동산과 제한이동산, 남쪽으로는 망동산, 북쪽으로는 창구터와 뒷동산이 감

싸고 있는 독특한 분지 지형을 이루고 있다. 

 

서쪽은 비어 있어 풍수지리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 오래전 주민들은 상뒷마루에 나무를 가꿔 

무성하게 하고, 돌로 마을 보호탑을 쌓아 올리고 성담을 둘렀다. 

 

마을 어르신들이 마을의 지형적 형태를 올바르게 갖춰 놓으려 한 깊은 뜻이 담겨있다. 상뒷마루



 

는 마을의 정신적인 중심지였다. 

 

용흥리의 옛 이름은 ‘송랑이’다. 송랑이라는 이름은 소나무 물결이라는 뜻으로 마을에 소나무 군

락이 있어 바람이 일 때 이리 저리 넘실대는 모양이 물결인 듯싶어서 유래됐다. 

 

송랑이는 행정구역상 신엄에 속했었다. 이후 1953년 행정리로 분리됐고 용마루동산에서 기원하면

서 ‘용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용흥’이라 불리게 됐다. 

 

용흥리에서는 고인돌이 발견되고 돌도끼와 돌칼이 출토돼 석기시대인 2000년 이전에도 사람이 

살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마을 입구 인근 창구터(창고터)가 삼별초의 군량미 보관용 창고가 건

축됐던 자리라고 해 700년 전의 흔적도 간직하고 있다. 오늘날의 마을이 형성된 것은 150~200년 

전으로 보인다. 

 

마을 동쪽에는 용마루동산이 자리하고 있고, 상뒷마루의 방사탑과 성담, 연못, 포젯동산, 와개왓, 

대선밭 등의 다양한 유적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용흥리는 토질이 척박해 농산물을 파종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산북 지역 최초로 감귤 농사를 도입해 지금은 애월읍에서도 잘 사는 농촌 마을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마을 사방이 동산과 숲으로 에워 쌓여 닭의 둥우리 모양의 분지 형태인 지형적 특성이 해풍과 동

남풍의 피해를 막아줘 감귤을 재배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용흥리에서는 1960년대부터 소득 작물로 감귤원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부

적절했던 마을 농경지들은 이때부터 농경지를 감귤 과수원으로 바꿔갔다. 

 

지금은 2개의 감귤 작목반이 구성됐고, 약 90㏊ 규모의 과수원에서 연간 4000t의 감귤을 생산해 

출하고 있다. 



 

 

척박한 여건을 극복하고 마을의 지형적인 특성을 살려 감귤을 소득원으로 키워온 용흥리 주민들

은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4년 동안의 노력 끝에 지난해 말 ‘용흥리 중장기 발전 방향 보고서’를 만들어 냈다. 

 

올해에는 제주시가 지원하는 ‘2014년 베스트 특화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마을 안길 수세미, 능소화 등 덩굴성 실물 식재, 마을 창고 리모델링, 덕음차 등 

제조시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건조시설, 토양 미생물 배양하기 및 만들기 체험 시설을 설치하

기도 했다. 

 

양석충 용흥리 전 이장은 “마을의 소득이 증대되고 번창할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며 “마을 발전이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다. 늦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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